
포스텍, 근적외선 제어 약물전달 시스템 개발

빛을 쬐기만 해도 체내 의료기기에서 자동으로 약물이 주입되는 신개념 약물전달 시스템이 나왔다. 광 치료 기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총장 김무환)은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팀과 조길원 화학공학과 교수팀이 나노 물질에 작은 빛 에너지를 쏘이면 물질 내에서

에너지가 증폭하는 '상향변환 나노입자'가 코팅된 유기 태양광발전 소자를 이용해 자동 제어형 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약물전달 시스템은 나노입자로 근적외선 빛을 가시광선 빛으로 변환시켜 몸 안에 장착된 의료기기에서 필요에 따라 약물

방출을 조절할 수 있다.

<한세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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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원 교수>

최근 당뇨병처럼 주기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야 하는 환자를 위해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는 대신에 자동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약물전달

시스템이 연구개발되고 있지만 이런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동력원의 한계로 크기나 모양 등에 제약이 많다.





교수팀은 태양광발전에서 답을 찾았다. 피부 투과가 가능한 근적외선으로 태양광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상향변환 나노입자를

태양광발전 소자로 이용했다. 코어-쉘 구조 상향변환 나노입자가 코팅된 유기 태양광발전 소자가 NIR 빛이 조사됐을 때 전류 흐름을

발생시켜 기계 전자 시스템으로 제작된 약물전달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전류가 가해지면 약물저장소를 막고 있는 금

박막이 녹아서 약물이 방출되게 된다.





한세광 교수는 “유연한 태양광 발전소자와 약물전달 시스템 결합으로 빛을 이용한 약물 방출의 제어가 가능하다”며 “인체에 무해하고

피부 투과도가 높은 근적외선을 통해 약물전달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적외선을 이용해 몸에 삽입된 의료기기의

정교한 약물방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내 의료기기를 이용한 광 치료 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프론티어, 공학연구센터 및 중견연구 사업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나노 에너지

(Nano Energy)'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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